
삶의 경험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한다. 철학적

깊이를 동반하는 그 도전은 아름답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주기 때문일

것이다. 그 변화의 가치를 논하기보다 그 변화의

과정을논하는것이더욱가치있어보인다. 

바네트 뉴먼(Barnett Newman, 1905~1970, 미

국)은 예술의 영역에 철학적 관점을 접목시킨 선

구자 중의 한명이다. 철학을 공부한 그는 시대의

혼란기에 예술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였다. 당

시 앵포르멜(Informel), 액션페인팅(Action

Painting)등 실험적인 시도들이 팽배하며 많은

작가들이 여기에 관심을 기울일 때 뉴먼은 자신

의관심사인‘침묵’, ‘명상’을예술로승화하고자

하며 자신만의 표현기법과 미학적 체계를 형성하

게된다. 

당시에는 마크 토비, 마크 로스코 등 일부 작가

들이 동양의 선사상에 심취하여 새로운 표현을

통한 정신성을 표현하는 시도를 하던 때이다. 뉴

먼 역시 선사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관련 서적

을 탐독하여 침묵도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

지하게 된다. 언어나 글로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이러한 것이 모두 사라진 침묵도 동일

한언어수단이될수있다는것을인지한그는상

당한충격을경험하게된다. 

말하지 않고 소통을 한다. 즉 자신의 의견이나

사상, 정신을보여줄수있는힘을가지고있는침

묵은 그에게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었던 것이다.

일상의 삶의 과정에서 언어나 글이 사라진다면

어떠할까? 생각해보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것

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에 가면 말이나 글을

듣고봐도이해할수가없다. 영어를알지못하면

눈으로 보이는 글씨도 이해할 수 없고 열심히 무

언가에 대하여 설명하는 현지인의 말도 전혀 이

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처럼 언어나 글

은 서로 소통하기 위한 기호이며 이는 이를 공통

적으로 이해하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서로 소통이

가능해지는것이다.   

침묵은 문화의 권역을 넘어 더욱 강력한 소통

의수단이될수있다. 특히예술에서는이미조형

언어라는 소통방식을 형성하며 언어, 문화, 종교,

철학 등의 차이점이 있는 각국의 문화적 차이에

도 비교적 공통적인 소통의 방식으로 이해되고

활용되는경향이다. 

이러한 관점을 인지한 뉴먼은 자신의 예술 속

으로 침묵을 들어오게 한다. 화면에 가득한 색면

(色面)은 아무런 말이 없다. 다시 말해 무엇을 그

리려고 하는지, 아니면 어떠한 대상을 상징하는

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 오로지 말할 수 없는

무언이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보는 사람들이 공통

적으로 인지하는 것이다. 없는 것을 통하여 존재

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없다는 것은 기

존의 방식으로 보기 때문이다. 회화작품은 대상

이 존재하여야 하고 구도와 색채의 조화가 있어

야 하고 등등 다양한 이론적 체계들이 형성되어

있는 관점으로 보면 뉴먼의 작품은 아무것도 없

는것이된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그는 명상을 생각

하였다. 명상이야말로 자신이 추구하는 정신성의

세계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 뉴먼은

스스로의 체험을 통하여 관념적 사고에서 벗어나

며 내면의 깊은 울림을 침묵이라는 방식으로 표

출한것이다. 

선(禪)의 4종지 중의 하나인 불립문자(不立文

字)의 의미를 깊이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뉴먼은

이를 침묵이라는 자신의 방식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선사들은지금자신의마음을관(觀)하라

고 한다. 언어나 글자로 표현된 표상이 아닌 지금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깊게 사

유하여자신의존재를찾아가라는것이다. 

마치 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며 달이라

고 착각하지 말고 진정한 달을 보아야 하는 것처

럼 외부의 세계가 따로 존재하여 그 속으로 가야

한다는 관점을 한 순간에 무너뜨린 것이 바로 뉴

먼의침묵이다. 

‘Vir Heroicus Sublimis(1950/51)’, ‘장엄한

영웅시’로 번역되는 이 작품은 뉴먼의 예술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 중의 하나이다. 거대

한크기(242.2x513.6cm)의이작품은생각의영역

을 확장시키는 자신의 정신성을 보여주고 있다.

가느다란 작은 간격은 커다란 화면을 분리시킨

다. 때문에 상당한 긴장감과 역동성을 느낄 수 있

으며생각의변화를일어나게한다.  

뉴먼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인간적이

라고 생각하였다. 일상의 삶의 과정에서 느끼는

다양한 심리적 변화를 가장 단순하면서 상징적인

인식으로 전환하며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깨

달음은 거대한 외부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

닌 자신의 내면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한 그는 생각의 틈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인

간의 생각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외부의 자극에

반응한다. 그것이 자신의 선택이나 의도가 아닐

지라도 계속에서 번뇌망상은 사라지지 않고 나타

나는것이다. 

뉴먼은 명상을 지속적으로 하며 자신의 내면에

흐르는 본질적이며 분리되지 않는 무언가의 힘에

의하여 인식이 변화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

한 생각들을 화면 속으로 등장시킨 이 작품은 자

신의 생각이 사라짐과 생성됨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표현의 질감이나 색

채의 변화보다는 생각하는 의도를 드러내고자 한

그의 노력은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되기를 원한

다. 즉, 침묵하라는것이다. 내면에존재하는본질

적인 자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는

것이다. 깊은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강한 에너지

를 색과 면으로 표현한 것이다. 작품을 보는 관객

들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움을 경험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작가의 의도대로 깊은 명상

적관점을느끼게된다.(물론전부는아니지만)  

‘작품은 자신의 마음을 옮기는 과정이다’라고

말하는 뉴먼은 그 마음의 깊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것이다. 

‘ Wer hat Angst vor Rot, Gelb und

Blau(1966)’, ‘누가 빨강색, 노란색, 청색으로부

터 두려움을 갖는가’로 번역이 되는 이 작품은 스

스로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 소통하는 단

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소통한다는 것은 기

본적인 인식의 범주가 공유되어야 하는데 점차적

으로공감대를형성해나아가는것처럼보인다. 

색은시각적인자극을가져다준다. 시각적인자

극을 인지하는 순간 그 색은 사라지고 정신만 남

는다. 그 속에 무슨 두려움이 있을 것인가? 이것

이 뉴먼이 인식하는 현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시각적 자극에 현혹이 되면 색을 떠나지 못한

다. 색을 떠나지 못하면 색은 많은 경험을 생각하

게 하며 감정의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반복되는

이러한과정속에서생각의깊이는사라지고시각

적인 자극만이 자신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여

기에서벗어나기위하여명상을하는것이다. 

무엇을 안다는 것은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려움과 공포, 고통을 가져오기

도 한다. 안다는 것 자체가 이러한 것을 가져다주

는 것이 아니라 안다는 생각 속에 사로잡히면 자

신도 모르게 자신이 경함한 부분들이 연결 작용

을 하며 새로운 상상 속에서 인식의 영역이 확장

되는 것이다. 망상적이며 비현실적인 생각들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려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그 고통도 자신이 만들어 낸 허상일 뿐이다. 어떠

한 경험도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지 못한다. 단

지 그 경험에 대한 생각이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는것이다. 

뉴먼은 이러한 인식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였

으며 스스로 새로운 생각의 방식들을 만들어 간

것으로 보인다. 마치 선사들이 깨달음을 얻은 후

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을 제시하듯이 말이다. 처음에는 그 방식이

익숙하지 않아 두려움을 갖기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소통의 방식으로 전환되게

되며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안내자와 같

은역할을하는것이다. 

처음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은 많은 시행

착오를 경험하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존

재를 인지하는 힘이 생기며 스스로 존재의 본질

적의미를찾아묵묵히그길을간다. 하지만정해

진 길은 없다. 그 어떠한 것도 고정된 것은 없기

때문이다. ‘무유정법(無有定法).’

예술가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예술의 길을 선택

하여 가는 것도 그 길이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이

다.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이 길은 수행자의

길과 유사해 보인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남이 해

놓은 길을 가고자 함이 아니다. 자신이 자신의 가

치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는 길은 같을 수

가없다. 마치저산에올라가는길은무수히많으

나 산 정상에서 만나듯이 꼭 어떠한 길을 선택하

여가야한다는것도필요하지않는것이다. 

뉴먼은 명상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갔

다. 그 길은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커다란 길로 변화하여 그 가치를 지금

까지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의 관점이 아

닌 자신의 정신을 깊은 침

묵 속에서 명상한 그는 떠

나고 없지만 그의 작품은

지금도 보는 사람으로 하

여금 깊은 감동을 전하며

자신의 길을 찾아가라고

말하고있는것같다.  

침묵의조형언어…‘不立文字’를보이다

기획연재

바네트뉴먼의작품‘Vir Heroicus Sublimis(242x513cm, 1950)’은생각의영역을확장시키는자신의정신성을보여주고있다.

침묵·명상, 예술적승화노력

“작품은마음을옮기는과정”

뉴먼스스로禪수행에매진

“내면의본질적자아인식위해

우리는오로지침묵해야할뿐”

과현대미술
⑨ 바네트 뉴먼

(Barnett New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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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루루 자자 죽죽 염염 112255gg 4400,,000000원원
가가 루루 자자 죽죽 염염 223300gg 7733,,000000원원
알알 갱갱 이이 자자 죽죽 염염 112255gg 4433,,000000원원
알알 갱갱 이이 자자 죽죽 염염 223300gg 7788,,550000원원
휴휴대대용용알알갱갱이이자자죽죽염염 2200gg 77,,550000원원
((단단체체 선선물물용용으으로로 적적합합합합니니다다..))

구입가5만원미만은배송비3천원적용됩니다. 

생명에너지를굳건히지키면
약이입에이르기전에
병이낫는다

환인동요가마을

22번번구구운운
보보 급급 형형 민민속속죽죽염염 550000gg  1188,,000000원원

225500gg  99,,000000원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인체건강의4대요소는“맑은물, 맑은공기, 맑은음식, 질좋은소금”인데
이 중“질 좋은 소금”자자색색죽죽염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의한용융과정을거쳐탄생된품질이가장우수한죽염입니다.  
이죽염은다음과같은기능이있기에일반인및환자들에게꾸준한섭취를
권장할수있는좋은식품이라할수있습니다.  

⑴강한해독작용을하며간기능을좋게한다.  
⑵ 소염작용을하며잇몸과치아를튼튼하게해준다.
⑶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⑷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3칸겹집목조건물 : 11,000×6,000×4,800㎜
다그라스 목재기동 : 180×180×2,700㎜ 다그라스 대들보 : 180×240㎜
다그라스 목재도리 : 108×180㎜ 다그라스 목재서까래 : 100×100㎜
목재판매 : 120×18㎜ 전통강판기와 주춧돌 : 300×300×300㎜

황토흙 ALC블럭 내화벽돌 판넬 자유선택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조립식 평상 : 1,800×1,030×400㎜
가격 : 290,000 䧫 할인가 : 190,000 부가세, 운송비 별도
폴리프로필렌자재기둥 : 110×90×400 도리 : 80×35   중간대 : 80×35  마루판 210×12

연결이동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 설치가 간단한 평상

www.지구산업.com
TEL (063)323-3011~2 / FAX (063)323-3010

지 구 산 업

■가격: 평당1,500,000
원하는 평수가능
토목공사 부가세별도


